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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다니엘기도 중 한국의 전쟁위기에 대해 기도했습

니다.

이 모든 일이 어찌될지 알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

받은 음성입니다. ]

바람 앞에 등불이어라. 

민족의 깃발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펄럭이고 있구나. 

이 모든 것이 뜻에 의한 것이나

사탄의 개입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. 

그러니 더욱 기도하고 더욱 담대히 외치라. 

이 민족의 운명이 너희의 손에 달려있도다. 

하늘의 선인들의 외침이 크냐 

사탄의 행악이 크냐에 따라 

운명이 달라진다. 

너희들은 잊었느냐.

오래전 이 민족에게 익숙했던 공포이니라. 

(“네, 맞아요, 예수님.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전쟁

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. 김일성이 쳐들어오지 

않을까 혹은 김일성이 생일날 쳐들어온다더라 하는 

전쟁의 공포에 떨던 기억이 나요.”)

그렇다.

이 민족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

그 전쟁의 잔재로 인해 항상 두려워하며 떨었느니

라. 

그러한 이 민족에게 평화가 온 것은 누구 때문이

냐? 

누구의 기도로 이 민족이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

나

평화를 만끽하게 되었느냐? 

(“선생님의 기도였지요. 저도 생각이 납니다. 

80년대 중반 섭리에 와서 선생님께서 전쟁이 일어

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, 누구에게도 

들어볼 수 없었던 그 확실한 선포에 놀랍고 신기했

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민족을 

전쟁에서 구해내는 구국기도회를 하게 하셨죠. 모두 

김일성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, 선생님은 그의 죽

음을 예견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.”)

그래, 너의 선생의 기도가 

이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했느니라.

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산 속에서도 

민족의 평화를 위해 간구했고

전쟁을 몸소 겪은 뒤 더욱 나와 내 아버지께 

이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간구했노라.

그는 또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허락해주심에 감사

하고 

더욱 생명구원에 힘썼느니라.

너희들 모두가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

민족의 대신자가 되어 이 민족을 지켰느니라. 

그랬는데 이 민족의 무지로 

다시금 전쟁의 공포가 찾아들었다. 

이 시대 하늘의 사람을 무지로 인해 가두고 핍박함

으로

그의 조건으로 세워진 평화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

는 도다.

시대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.

엘리야 시대 3년 동안 우로가 끊겼으며

노아시대 그를 따르지 않아 세상이 물에 덮였도다.

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청종치 않을 때 

이웃나라의 위협 속에 떨었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

않았느냐.

이 시대, 이 민족이 하늘의 사람을 가두니

전쟁의 공포가 하늘을 덮어온다

그러니 너희는 시대의 의인에 대해 알려라.

민족의 무지로 민족이 자멸하지 않도록 그들을 깨

워라.

시대의 증인이 되어라. 

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

나 주 예수다.


